
한여름의 짙은 햇살 아래, 샤갤러리는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6 New Wave :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리즈의 세 번째 챕터로 
김카이아 작가의 전시 《그리고 매일이 왔다》를 선보인다. 본 기획전은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며,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품을 매개로 서로 다른 시선과 감각을 나누고, 예술이 만들어내는 깊은 공감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작가에게 작업은 하나의 다이어리와 같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고, 현재의 감각을 기록하며, 삶이 남긴 질문들을 화면 위에 조용히 쌓아간다. 화면 
속 장면들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쉽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감정,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며 비로소 
마주한 작은 깨달음들을 담아낸다.

그동안의 작업은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감정의 층위를 신체라는 매개를 통해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몸은 기억을 품는 장소가 되었고, 
관계가 남긴 흔적은 상처이자 감정의 잔상으로 화면 위에 남았다.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작가의 작업은 결국 누구나 한 번쯤 지나왔을 감정의 
풍경을 비추며 조용한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왔다.

그렇게 가장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가비가 곁으로 왔다. 그리고 매일이 왔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마주하는 일. 기다리고, 돌보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반복하는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은 어느새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형태의 사랑이자 관계가 되었다.

작가는 말한다. “누군가가 곁에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삶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전시를 관통하는 시선 역시 이 문장에서 시작된다. 관계는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깊어진다. 책임은 무게가 
아닌 서로를 지켜내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반복되던 하루는 가장 평범해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관계들을 다시 바라본다. 소모된 관계는 조용히 흘려보내고, 지켜야 할 관계는 책임이라는 
마음을 다해 돌보며 오래 품는다. 작가가 수집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의 온도와 말없이 주고받은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살아가게 했던 순간들이다. 이번 전시는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며 관계가 남긴 흔적과 삶의 결을 담아낸다.

전시장에 놓인 작품들은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무심히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함께 
살아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작가는 그 조용한 순간들을 하면 위에 담아내며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삶의 풍경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도 자신의 곁을 오래 지켜온 존재들와 함께한 시간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일이 왔다》는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관계가 어떻게 삶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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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제목  그리고 매일이 왔다.

참여작가  김카이아

전시기간  2026년 8월 12일 (수) - 9월 18일 (금)

전시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13 라이크빌 11층 샤갤러리

관람시간  월요일 - 금요일, 9am - 5pm (주말 및 공휴일 휴관)

문의사항  info@shahgallery.com   055-713-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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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이아
+18)+218+518

2024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51 × 40 cm

Lorem i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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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이아
가비기지개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95  × 1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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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이아
7:45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26 × 20 cm

김카이아 
8:00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26 × 20 cm

김카이아 
8:30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26 ×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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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이아
 나랑 폭주 뛸 사람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65 × 49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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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이아
We were here 

2025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31.5 × 27 cm




